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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role and function of religion 
prior to the full-out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can understand 
‘The vision of Daesoon Jinrihoe (大巡眞理會)’ as a mission to foresee and 
create a prospective figure for a future society in the person of the Lord on 
High, Jeungsan (甑山) as a religious dimension. However, the existence ground 
of religion relies on giving positive meaning to the present time after 
reinterpreting religious doctrine to reflect changing realities.

Jeungsan (甑山) said that the age to come is ‘the age of the human 
majesty (人尊)’. This means that humans will take the lead and control the 
revolu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to progress and benefit humanity. Problems 
such as ‘human alienatio’, ‘increased polarization’,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still arise and deepen because the motiv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was built upon ‘knowledge’ within the context of a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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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Society.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role of religion will newly rise 
to the forefro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sequently, 
religion should face matters squarely and suggest viable alternatives. This paper 
deals with reinterpreting the concept of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解冤相生)’, one of the four teachings of Daesoon Jinrihoe, within 
the context of the coming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y research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parts:

First, I determined the teachings of Daesoon Jinrihoe an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and then 
I disclosed the way we can reinterpret the general meaning of this concept 
for application in the ea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ligious dimension, I inquired into factors 
regarding alienation and conflic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 
focused on human alienation from labor, identity confusion, potential conflicts 
between humans and post-huma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rd, I examined potential cures for alienation and conflict through the 
principle of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I tried to 
enlarge the interpretive prospects of Daesoon’s main teaching in light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a ne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at employs the concept of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解冤相生)’ in order to cure the alienation and conflict.

Key words: Daesoon Jinrihoe (大巡眞理會), Jeungsan (甑山),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解冤相生),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ost-humanism, The Basis of Wisdom, The Basis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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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간’은 그동안 ‘동물’ 혹은 ‘신(神)’과 차별적인 존재로 정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정의는 ‘기계’와 다른 존재로 정의해야 하

는 시대에 와 있다. 인류의 역사상 혁명적인 전환의 새로운 상황이 전

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시대’ 혹은 

‘포스트휴먼시대’ 등으로 불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인류에게 축복(Utopia)을 가져

다줄지 혹은 재앙(Dystopia)을 가져다줄 지는 아무도 모른다. 4차 산

업혁명의 한 특징으로 ‘모호성’을 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큰 변혁의 시기를 겪을 때마다 새로운 사

상 혹은 종교가 출현하여 인류를 이끌어왔다. 중국의 경우 주(周)나라

가 붕괴하고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혼란된 세

계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하는 우환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상가가 출

현하여 소위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또한 구한말 

한국사회는 봉건왕조가 몰락해 가고 근대 산업사회가 출현하는 과도

기에서 총체적인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 때 수많은 신종교가 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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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중들의 삶을 이끌어나갔다. 우리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의 시기 

또한 새로운 철학과 종교 사상이 출현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방

향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클라우스 슈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760~1840년경에 걸쳐 발생한 1차 산업혁명은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다. 19

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1960년

대 시작된 제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

(1960년대), PC(1970년대와 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이 

발달을 주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

털 혁명’이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와 학문적 논의

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 4차 산업혁명은 21

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도 작고 강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1)

슈밥이 정의하고 있는 1차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시기는 우

리사회와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

리사회에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학계에서도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종교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지능로봇의 출현으로 만약 인간 삶의 수많은 영역이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되는 사회가 출현한다면, ‘인류에게 종교에 대한 

믿음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소외된 인간의 증가로 인해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증가할 것인가?’ 하는 점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

1)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옮김 (서울: 새로운현재, 
2017),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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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모호한 성격과도 관련된다.

‘혁명’이란 ‘개벽’과 같이 인류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준비가 없는 개인과 

집단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차 산업혁명’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젊은이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거기에 인구 감소가 지속

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종교가 과연 미래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종교계 일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대순진

리회의 주요한 교리를 어떻게 재해석하여 변화된 환경에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논의

는 물론 종단 내부의 연구자들이 해야 하고, 종단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종교학자로서 ‘4차 산업혁명시기에 한국종교

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서는 한국 신종교의 대표적 종단의 하나인 대순진리회의 교리

와 관련하여 일차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순진리회의 4대 종지의 하나인 ‘해원상생’

의 이념에 입각하여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을 진단하고자 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도출하고, 부정적인 

소외-갈등적인 요소를 치유할 방법론으로서 해원과 상생의 원리를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대순사상과 시대정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종지와 그 가운데 해원상생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

인가를 규명하고, 이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염두에 두고 그 보편

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철학과 

종교의 측면에서 불변(不變)과 변(變)의 의미를 함께 살려야 한다. 즉 불

변적 요소로서 해원상생의 진리성을 논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대에 따른 

변의 요소로서 해원상생의 의미를 재해석해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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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교학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

다. 물론 이는 4차 산업혁명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러

한 사회적 변화가 인간의 생활과 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

지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존

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외와 갈등의 요소를 종교학

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즉 해원과 상생의 대상으로서 새롭게 

제기된 소외와 갈등, 원한과 대척의 지점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셋째, 위의 작업을 통하여 드러난 원한과 대척의 지점을 범주화하

고 이러한 소외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해원상생 이념의 필요성을 

고찰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소외와 갈등이 치유될 수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Ⅱ. 대순진리회의 종지와 해원상생 이념의 재해석 

한국의 신종교는 1860년 동학의 창도 이후 성립하였으며, 그 경제

적 바탕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단계 위에 있었다. 해방 

이후 성립한 수많은 신종교 또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봉건왕조, 제국시대, 민주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과 변화

과정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신종교의 교리와 그에 대한 해석도 이러

한 정치ㆍ경제적 토대와 맞물려 있다.

대순진리회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1969년 우

당 박한경에 의하여 창도되긴 하였지만, 그 주요 교리는 증산 강일순

과 정산 조철제 당시에 성립된 것이어서 그 정치ㆍ경제적 토대는 다

른 신종교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교리 체계는 크

게 종지(宗旨)와 신조(信條)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순진리회요람에는 

교리의 개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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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합덕(陰陽合德)ㆍ신인조화(神人調化)ㆍ해원상생(解冤相生)

ㆍ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大巡眞理)를 종지(宗旨)로 하여, 

성(誠)ㆍ경(敬)ㆍ신(信)의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修道)의 요체

를 삼고, 안심(安心)ㆍ안신(安身)의 이율령(二律令)으로 수행(修

行)의 훈전(訓典)을 삼아 윤리도덕(倫理道德)을 숭상(崇尙)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人間改造)와 정신개벽

(精神開闢)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ㆍ구제창생(救濟蒼生)ㆍ보국안

민(輔國安民)ㆍ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建設)을 이룩한다.2)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4대 종지를 근본으로 하

여, 삼법언 및 이율령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포덕천하(布德天下)ㆍ

구제창생(救濟蒼生)ㆍ보국안민(輔國安民)ㆍ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建

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중 핵심적인 교리는 ‘4대 종지’에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는 이 4대 종지에 대한 새로운 해

석과 그 지평의 확대 및 적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있다. 

‘음양합덕’이란 성향이 서로 다른 음과 양이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을 

합하여 새로운 조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음양이 서로 

합해져서 상생(相生)의 덕(德)으로 만물이 생육된다. 음양은 각각 정음

(正陰) 정양(正陽)으로 일음(一陰) 일양(一陽)이 된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보완관계로 기능하여 조화로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다.3) 여기에서 음과 양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양태를 상

징한 것으로서 모든 존재는 움직이는 양적인 요소와 정지하고 있는 

음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음과 양의 구체적인 양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해석이 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경원은 음양의 양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3), p.14.

3)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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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水)ㆍ화(火)에 대해서 말하면 수는 음이 되고 화는 양이 

되며, 하늘에 있어서 해[日]는 양이 되고 달[月]은 음이 되며, 

사람에 있어서 남자는 양이 되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인간과 신

(神)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은 양이라면 신은 음이 된다. 한 

인간에 있어서도 육체가 양이라면 정신은 음이다. 그리고 인류

가 살고 있는 지리적 환경에 있어서도 서양이 양이라면 동양은 

음이다. 방향에 있어서도 왼쪽이 음이라면 오른쪽은 양이다. 인

류 문화에 있어서 과학이 양이라면 종교는 음이다. 인생에 있어

서 말하자면 삶이 양이라면 죽음은 음이다.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음양합덕의 교리가 불변(不變)적 요소라면 구

체적인 음과 양의 양태는 변(變)의 요소로서 새로운 환경에 따라 그 

해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인조화’란 후천세계의 인간의 변화된 모습을 말한다. 즉 신과 인간

을 음과 양의 관계로 설정하고 합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신은 진리의 척도이며 인간은 그 진리에 합치할 수 있는 존재라

고 전제하며, 신과 인간의 화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상이다.5) 전경
에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

런히 하라.”6)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신인조화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신

과의 조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시대적 특징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는 ‘신(神)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서양의 창조주로서의 

신이라 할 수 있다. 즉 빅데이터를 통하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정보와 

해석을 기계가 획득하고 있고, 망각과 죽음의 운명 앞에 있는 인간보

다 영원한 기억을 소유하는 기계가 이전의 ‘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는 ‘신’의 자리에 ‘기계인간(포스트휴먼 혹

은 트랜스휴먼)’이 자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

4) 이경원, 대순진리회 교리론 (서울: 문사철, 2013), p.49. 

5) 정대진, 앞의 글, pp.79-80.

6) 전경, 교법 2장 5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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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대에 있어서 신인조화의 이념은 ‘기계인간(포스트휴먼)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그 해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대순진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인이 조화된 인간

으로서 ‘인존(人尊)’의 중요성이 새롭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도통진경이란 ‘도(道)를 통한 참다운 경지’라는 의미로 대순사상의 

이상향을 함축한 표현이다. 도통은 인간의 이상이고, 진경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완전히 조화를 이룬 이상을 뜻한다. 이는 정신과 

물질의 조화, 현실과 이상의 합치라고 할 수 있다.7) 대순진리회에 있

어서 도통진경은 궁극적 이상의 세계를 표현한 말로서 증산상제의 천

지공사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는 세계이자, 음양합덕ㆍ신인조화ㆍ해원

상생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도통진경’ 혹은 ‘후천선경’의 이상사

회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전개될 미래사회의 모습과 일치하

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인가?’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금 인류는 

예상치 못한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해고 과언은 아니다. 인간 생활의 많

은 영역을 로봇이 대신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그러한 사회에서 인간

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고 인간의 정체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

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기존에 경험

해 보지 못했던 많은 편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증산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하여 해원상생의 후천세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대순진리

회의 종교적 믿음과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도달해 있는 4차 산업혁명

의 시대의 모습 사이에서, 교리의 재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도통진경의 진리성에 대하여 이경원은 “첫째는 근원성이며 둘째는 

다원성, 셋째는 창의성, 넷째는 통일성이다.”라고 말한다.8) 여기에서 

근원성이란 도통진경의 교의에서는 모든 신앙의 근원이 하나로 귀일

7) 정대진, 앞의 글, pp.80-81.

8) 이경원, 앞의 글,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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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데 근거하며, 원시반본(原始返本)이란 말로 나타난다고 말한

다.9) 다원성이란 유ㆍ불ㆍ선 삼교가 하나로 화합되고 동ㆍ서 문명이 

하나로 조화된 세계를 말하고 있다.10) 창의성이란 이전의 사상과 달

리 대순진리가 구천상제의 강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기반하

고, 상제의 권능에 의하여 실현되어지는 신천지를 이끌어간다는 사상

이라 말한다.11) 통일성이란 모든 종교나 이념의 갈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사상적 근거로서, 이는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12)

위에서 살펴본 이경원의 도통진경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근원성과 

창의성은 불변적 요소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다원성과 통일성에 있어

서는 재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즉 다원성에 있어서는 

인간과 과학의 조화, 인간과 포스트휴먼(기계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통일성에 있어서도 인간 혹은 인간의 마

음을 중심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사회의 제반 문제를 회

통 조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해원상생’에 대하여 살펴보자.13) 대순진리회의 4대 종지 

중 ‘해원상생’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해

원상생이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있어서도 ‘해원’과 ‘상생’이 

인류의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예견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은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와 개체 간에 생긴 원한을 해소

하고 상대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윤리적 이상을 뜻한다. 모든 존재

계가 음양합덕이 되고 또 인간이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극의 

질서가 사라지고 상생의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야 한다. 선천의 상극의 

9) 같은 글, pp.180-181.

10) 같은 글, pp.182-187.

11) 같은 글, pp.187-190.

12) 같은 글, pp.190-194.

13) 순서에 따르면 도통진경의 앞에서 논해야 하지만, 본고의 목적이 ‘4차 산업혁명시
대에 해원상생의 재해석’에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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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해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원을 통하여 

상생이 이루어지게 된다.14)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종교들은 비록 간이(間易)하지만 보편적

이고 합리적인 이념을 제시해 왔다. 유교에서 인(仁)은 ‘충서(忠恕)’로 

표현한다. 즉 자기의 중심을 세우고 온 마음을 바쳐 정성을 다하는 것

이 충(忠)이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것이 서

(恕)이다. 불교에서는 ‘자비(慈悲)’를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기뻐하는 것이 ‘자(慈)’이고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는 것이 ‘비

(悲)’이다. 기독교의 ‘사랑’ 또한 자신과 같이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고 

강조한다.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또한 ‘척을 짓지 말라’는 해원과 

‘남을 잘되게 하라’는 보원을 통해 상극의 세계를 넘어 상생의 세계를 

건설하는 인류보편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일찍이 논자는 ｢해원상생과 그 현대적 의의｣를 통하여 그 해석의 지

평이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인간학

으로서 해원상생’, ‘종교 간의 평화이념으로서 해원상생’, ‘사회윤리로

서의 해원상생’이 그것이다.15)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념의 진리성과 보편성에 기인하지만, 

시대와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재해석을 통하여 그 해석의 지평을 확대

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해원상생’의 

이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논자는 위의 논문 ‘인간학으로서 해원상생’에서, ‘대순사상에 있어서 

인생관의 핵심은 인존(人尊)사상’16)이라고 정의하고, ‘해원이란 일체의 

14) 원(冤)으로 점철된 투쟁과 번뇌의 역사가 다름 아닌 선천의 역사이다. 상극의 살기
(殺氣)가 터져 나오는 참혹한 상황에 상제께서 강림하여 천지공사를 통하여 상생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열어 놓았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 모든 존재와의 원과 한
(恨)을 없애고 서로 서로를 좋아하고 살려주는 상생의 삶이야말로 후천의 인간이 살
아가야할 생활양식이라고 주장한다. 

15) 김방룡, ｢해원상생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pp.26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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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冤)을 해소한 인간’17)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인존’이란 미래사

회에 있어서도 영원한 불변적 가치라 할 수 있지만, ‘해원’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원(冤)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구체적

인 원의 대상은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다가

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사회의 모습을 예견하여 인존의 불변적 

가치 위에서 새로운 ‘원’과 ‘척’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원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종교 간의 평화이념으로서 해원상생’에서는 ‘구천상제가 강림한 

역사적 의의가 동ㆍ서 모든 문명을 돌아보고 후천의 새로운 문명 출발

지로 이 땅을 선택하였다는 점과, 타문명 타종교에 대하여 보다 높은 

차원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에 있다.’18)고 제시하였다. 아

울러 증산상제가 타종교에 대하여 배타주의의 입장이 아닌 다원주의의 

입장에 서서 해원상생의 새로운 종교윤리를 제시하였음을 밝혔다.19)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종교 간의 평화 상생의 이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에 존재하게 될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윤리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순진리회의 핵심교리인 4대 종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

대와 포스트휴먼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새로운 재해석의 필요성이 요

청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불변(不變)과 변(變)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는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6) 같은 글, p.294.

17) 같은 글, p.295.

18) 같은 글, p.297.

19) 같은 글,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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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과 소외와 갈등의 요소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하면서 인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1997년 IBM이 만든 슈퍼컴

퓨터인 딥 블루(Deep Blue)가 당시 체스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이었던 

게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를 꺾었고, 컴퓨터 프로그램인 왓슨

(Watson)은 2010년에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서 최장기 우승자인 

켄 제닝스(Ken Jennings)를 이겼다.20) 그리고 2016년 3월에 5번 열린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에서 결국 알파고가 4대 1로 승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

고 있으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간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로봇화, 자

동화, 인공지능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

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서 나노기술, 

재생산에너지에서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

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는 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고 말한다. 또한, 슈밥은 4차 산

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 체제를 재고해 볼 필요성

이 큰데 반해, 전 분야에 걸쳐 요구되는 리더십의 수준이 낮으며,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할 기회와 도전의 기틀을 형성하고 일관성을 갖춘 긍

정적이고 보편적인 담론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21)

한편 3차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인간’에 대한 개

념에 점차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미 상용화되는 심장, 신장을 비

20) 타일러 코웬, 4차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누가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
을 것인가?, 신승미 옮김 (서울: 마일스톤, 2017), p.20.

21) 클라우스 슈밥, 앞의 글,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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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다양한 인공장기 등을 장착한 인간은 본래의 생물학적인 조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가속화

되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바로 ‘포스트

휴먼(Post Human)’이라고 칭한다. 포스트휴먼은 “인간과 기술(또는 

기계)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미래의 인간상을 일컫는 말로 정보통신기

술, 인지과학, 나노기술, 바이오공학의 발달로 인간과 기계가 합쳐짐

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사회를 ‘포스트휴먼사회’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이와 관

련된 연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 다양한 논문과 저술 등의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고, 특히 학계에서는 2015년에 ‘한국포스트휴먼학회’

가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준

비를 해왔으며, 그 결과로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

장기 종합대책22)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4차 산

업혁명의 효과로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삶의 편의성과 안전한 생

활환경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양극화 심화, 분쟁증가, 개인정보 

유출, 인간 소외 등”의 ‘역기능’도 또한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3)

사실상 이러한 문제인식은 이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지적된 것

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극명하게 일

어나 다양한 논의들이 선행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초의 산업

혁명 바탕에는 이른바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知識)’에 기반을 두기 때

문에 ‘과학혁명’이라고도 칭해지고, 이러한 과학혁명에 맞추어 경제학

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이 출현하였으며, 이를 통칭하여 ‘지식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는 또한 여전히 ‘인간소외’로부터 ‘환경재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

기하였다. 그에 따라 인문학에서는 지식기반사회를 ‘지혜(智慧)’에 기

반을 두는 ‘지혜기반사회(Wisdom-based society)’로 전환되어야 한

22) 미래창조과학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12. 27.
23) 같은 글,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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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을 다양한 포럼과 학회의 주제로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한편 ‘포스트휴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

는 심각한 철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인간

과 기계가 고도로 결합되었을 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인간’이라는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결코 간단하지 않

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포스트휴먼학회’에서 법학과 인문학, 로봇공

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까닭도 이로부

터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출현은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이들은 그동안 인간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지던 예술분야에 진출하

여 작곡과 회화를 하는가 하면, 의학의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수

술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며, 

군사의 부분에서는 드론이 군인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고, 무인자

율주행차가 등장하고, 환자들의 돌봄이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런

데 이러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출현이 인간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역작용 또한 심각한 데에 문제가 있다. 

윤사순은 “나의 ‘두뇌를 복제한 로봇’에 ‘자아의식’이 깃든다면 그 

때 ‘나의 정체성’은 어찌되나? 나의 전체를 복제한 로봇이 생길 때 나

라는 인간의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변별하나? 혼란의 극치가 따로 

없다. 이런 해악을 피하기 위한 요청적 자각이 ‘인공지능 연구자의 윤

리’를 지정해야 한다는 각성의 주된 동인이다.”라고 말한다.24) 실제로 

2004년 ‘일본 후쿠오카 세계로봇 선언’에서는 ‘차세대 로봇은 인간과 

공존하는 파트너가 될 것, 차세대 로봇은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조할 것, 차세대 로봇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25) 또한 2010년 새롭게 출범한 

24) 윤사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한국철학의 주요과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
간과 교육 (한국동서철학회 청운대 남당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2017),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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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세계 최고의 ICT 전문기관’을 표방하며, 

‘ICT로 미래 지능화 시대 선도’, ‘지속가능한 정부혁신 지원’, ‘ICT 융

합으로 경제ㆍ사회 혁신’,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문화’, ‘친한국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의 5대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26) 이와 

같이 미래사회에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 이 단체에서도 인공

지능이 가져올 피해에 대비하여 6대 윤리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미래신호 탐지 기법으로 본 인공지능 윤리 이

슈｣라는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 6대 윤리 이슈’27)를 밝히

고 있다.

번호 이슈명 시급성 주요내용 대응 동향

1
안전성/
신뢰성

★★★
알고리즘의 불완전성과 
내재적 모순으로 인한 
불안감과 도덕적 이슈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사전 식별 및 인증을 통한 규제 
추진 (미국, 일본 등)

2
프라이버시 

침해
★★★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빅브
라더 논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데이터 보호 및 감독방안 
논의(EU 등)

3 기술 오남용 ★★★
사용자의 오남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군사/치안 로봇의 사용범위에 대
한 논의 시작
사용자의 오남용 책임에 대한 논
의는 부재

4 책임성 ★★
인공지능/로봇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에 대한 우려와 
책임소재

국제기구, 각국 정부, 학계에서 다
양한 법제도 논의와 연구가 활발
히 추진 중

5
인간 고유성 

혼란
★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혼
란과 고유성 침해에 대한 
우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규제 차
원의 대응 일부 추진(일본 등)

6
AI

포비아
★

초인적 지능이 탑재된 기계
에 대한 공포감과 거부감

최종 보호장치(예. Big Red Button) 
적용에 대한 논의 시작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장
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 추진

<표 1> 인공지능 6대 윤리 이슈

25) 같은 글, p.19. 각주 1) 참조. 

26) www.nia.or.kr. 

27) ｢미래신호 탐지 기법으로 본 인공지능 윤리 이슈｣,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보도자료, 
2017. 3. 15.

http://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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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성과 신뢰성, 프라이버시 침해, 기

술 오남용’의 경우 시급성이 중대하며, 그 다음으로 ‘책임성’의 부재가 

있으며, 인간의 고유성 혼란과 초인적 지능에 대한 공포감과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포스트 휴먼사회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할 소외와 갈등의 요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다양한 분

야에서 수많은 요소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종교적 영역과 관련된 측면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만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 노동에 있어서 인간의 소외이다. 미래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일

자리의 대부분을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 예견된다. ‘미래의 공장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사람 한 명과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는 농담이 있

다. 개는 아무도 기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필요하고, 사람은 

개를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일

자리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을 예상하는 말이다.

2016년 ‘세계 경제포럼’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약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즉 일자리 200만개가 

새로 생겨나지만, 대신 710만개가 사라진다고 한 것이다.28) 이러한 

전망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인간이 

종사하는 대부분의 직업이 기계(로봇)로 대체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찍이 맑스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소외를 밝힌 바 있지만, 미래사회

에 있어서 노동의 소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연금과 로봇세에 의존하여 연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 노동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존재이유를 찾았던 인류에게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할 것으로 보

인다. 물론 사라지지 않을 직업군도 많이 존재하겠지만, 많은 사람들

28) 이종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 (서울: 북카라반, 2017),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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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뚜렷한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사회가 도래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와 같이 미래사회의 인류가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면, 삶의 궁극

적 관심이라 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요청이 예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래 인류가 요구하는 종교는 기존의 종교와는 다른 형태를 요

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이다. 그동안 인간은 신과 동물 사이에

서 존재했고, 신과 동물과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그 정체성이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기계와 인간이 결합하여, 인간이 기계화 되고 기계

가 인간화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당연히 인간의 정체성에 크나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포스트휴먼에 대하여 이종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스트휴먼, 그것은 첨단 기술들이 2050년 쯤 성공적으로 융

합하여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하면 탄생할 존재이다. 즉 인

간의 생물학적 몸은 도태되고, 첨단 기술에 의하여 완전히 성능

이 증강된 인간 이후의 존재자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 

오면 진화의 방향은 기술에 의해 조정된다. 그리고 미래는 자연

적 진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진화의 국면으로서 기존의 

과학 혹은 철학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가 펼쳐진다. … 

지능을 가진 미래의 생명체는 인간을 전혀 닮지 않으며, 탄소기

반 유기체는 기타 과잉 유기체와 혼합될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

휴먼은 탄소기반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주여행과 같은 상이한 환

경에 보다 유리한 실리콘 및 기타 플랫폼에 의존할 것이다.29)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사회에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는 동물과 신을 대신하여 비인간의 영역에 포스트휴먼 나아

가 트랜스휴먼30)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정체성을 

29) 이종관, ｢포스트 휴먼을 향한 인간의 미래?｣, Future Horizon 26 (2015), p.4. 

30)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먼의 차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
다. 즉 ‘인간’에 정체성을 두고서 기계화를 진행하는 단계는 포스트 휴먼이라 하고, 
‘기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게 되면 트랜스 휴먼이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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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앞으로 인간의 신체는 로봇에게 자신의 

기능을 떠넘기고 무력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정신은 인공지능에게 떠

맡기고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래할 미래에 인간의 정

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창익은 미래 인간의 정체성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묻는다.

이미 서서히 인간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 기

억이 잡다한 정보의 일차적인 저장 매체였던 과거에 노인은 삶

의 지혜가 응축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네이버니 구글에 

무엇이든 물어 보면 되는 시대에 노인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

는가? 애완견이 주인에게 자식보다 더 친밀감을 선사한다면, 도

대체 아이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기계가 인간보다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면, 굳이 왜 인간이 글을 써야 하는가? 

일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한 명의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보다는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를 구매하는 편이 

낫다면, 우리가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후략) 31)

미래사회의 기계는 많은 영역에서 분명히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일까? 어쩌면 

정체성의 혼란은 인간의 존재이유를 더 강하게 묻게 할 기제로 작용

할 수도 있다.

셋째, 인간 대 포스트휴먼의 대립과 갈등이다. 미래의 컴퓨터는 우

리의 몸에 이식되는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즉 미래의 컴

퓨터는 의식이란 과정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가 되면서 인간 내부에 

침투해서 오히려 컴퓨터가 인간을 자신의 일부로 흡수하여 포스트휴

먼으로 자신을 변신시키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인간과 포스트휴먼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 것일까? 

이종관은 “포스트휴먼은 인간과 달리 여러 가지 물리적 기반을 바

31) 이창익,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종교, 인공지능, 포스트휴머니즘｣, 종교
문화비평 31 (2017),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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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가며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고, 지능 또한 자신의 지적능력을 

여러 가지 상이한 물리적 기반의 컴퓨터에 업로드시켜 지속될 수 있

다고 말한다. 또한 이렇게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두뇌의 활동과 기억

이 운명적으로 지니고 태어난 자신의 생체를 떠나 다른 물리적 기반

의 컴퓨터로 옮겨질 수 있다면, 설령 그 몸이 생물학적 수명을 다해 

소멸한다 해도 인간은 다른 컴퓨터로 자신의 삶을 업로드 하여 영생

할 수 있다.”고 말한다.32)

그런데 만약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미래사회가 도래한다면 기존의 인

간과 포스트휴먼 사이에 공존과 대립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출현을 긍정하면서 인간과의 공존과 나아가 포스

트휴먼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인간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인간들은 새롭게 출현한 포스트휴먼에게 두려움과 공포 내지 이질

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 결국 인간 대 포스트휴먼의 대립과 갈등을 어

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철학적 종교학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Ⅳ. 해원상생의 원리를 통한 소외와 갈등의 치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휴먼사회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된 인

물들은 과학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미래사회가 과학의 발

달을 기본 동력으로 하여 전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서구는 근대 산업혁명을 통한 현대의 과학기술을 주도하면

서 과학의 발전이 인류를 행복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

나 ‘과연 과학의 발전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근현대 

서구의 인문학에서 조차 비판적인 견해를 지속해 왔다.

32) 이종관, 앞의 글,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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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있어 우리는 ‘동양의 종교와 사상은 어떠한 

역할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동양의 종교와 사상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포스트휴먼 사회가 진행될수록 동양 인문학은 결국 박물

관에나 전시될 과거의 유물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동양의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유가(儒家)에서는 자연의 이법(理法)으로부터 궁극적인 가치규범을 ‘천

(天)’으로 도출하여 인간과의 관계, 즉 ‘천인지제(天人之際)’를 논구하

여 전체적인 사상체계를 구성하였고, 나아가 인간과의 관계를 ‘인(仁)’

의 실현으로 강조하여 그로부터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할 ‘윤리’를 도

출하고 있다. 도가(道家) 역시 ‘자연’으로부터 ‘도(道)’를 도출하여 그 

자연에 그대로 순응하는 ‘무위(無爲)’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불교

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집중하여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우주만법이 서로 상의상관(相依相關)적인 존재로서 파악하여 

궁극적인 이법을 제시하여 그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로부터 동양의 종교는 이미 2천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인간’과 ‘인성’에 대한 깊은 담론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라는 책의 제목과 같이 동양

의 인문학에는 이미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간’과 ‘인성’, 그리고 행복

한 삶에 대한 성찰과 제시가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서

부 히말라야에 있는 라다크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태적 지혜를 

통해 천 년이 넘도록 평화로운 삶을 영위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편, 서구식 개발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즉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은 개발 이전의 라

다크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33)

사실상 동양 인문학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부터 ‘인성’과 

‘윤리’, ‘행복한 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오한 성찰이 존재하고 있

33)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양희승 옮김 (서울: 중앙북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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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른바 “인간이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하는가?”라는 네 가지 영원한 물음은 필

연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나아가 물질의 

변화가 정신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등의 심각한 철학적 탐구를 진행하였고, 각 시대에 있어서 그 

상황에 맞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대정신인 ‘4차 산

업혁명’과 ‘포스트휴먼사회’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동양의 종교와 사상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교리에 있어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증산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성인의 말씀은 

실도(實道: 正道)와 권도(權道)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강

림한 증산의 말씀은 주로 그가 생존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호

서지역과 호남지역의 민중들을 향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말씀은 일종의 ‘권도’로써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말씀은 ‘실도’에 입각하여 새로운 재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해원상생’의 교리 또한 그 근본적 원리는 불변적 요소이지만, 구체적

인 해원의 대상과 상생의 방법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

해석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재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원상생은 ‘인존(人尊)’을 기반으로 하여 이

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양이 합덕 되고 신인이 조화된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을 증산은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인존’을 말하

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존’이란 단순하게 인간만이 존귀하다는 의

미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포용하고 아우르는 품성을 지니고 있기에 

진정으로 인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존’에 입각해 보면, 미래사회에 도래할 ‘노동에서의 인간

소외’와 ‘인간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선 ‘노동에서의 인간소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오랜 기간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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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삶을 영위해 온 인간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존의 노동을 하

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상실감에 기인한 것이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함으로 인하여 가져올 노동에서의 소외는 기계에게 그동안의 노동

을 넘겨주고 새로운 인간의 놀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창조함으로써 극

복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인간 소외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존중

되는 사회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존엄

을 무시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제도의 변

혁을 통하여 기계가 대신하는 노동으로 인한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인존을 위주로 전개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종교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증산은 서양의 기계문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냐 걷어

야 옳으냐｣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

의 편의가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

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도다.3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증산은 서양의 기계문명을 배척한 것이 아니

라, 이를 수용하여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인존의 입장에서 인간 소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5)

다음으로 ‘인간의 정체성 혼란’의 문제 또한 기존의 인간이 동물과 

신 사이에 존재하던 지점에서, 인간과 포스트휴먼(기계인간)으로 존재

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의 존엄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

이 기계적으로 환원됨으로 인하여 가지게 될 정신적 아노미 현상 또

34) 전경, 공사 1장 35절.

35) 이 내용은 2017년 9월 22일 제8회 대순학술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이경원 교
수의 논평문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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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산이 제시한 음양이 합덕 되고 신인이 조화된 인간상에 입각하

여, 인존의 정신이 바로 정립된다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인간 대 포스트휴먼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는 해원상생의 

이념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대목이다. 증산 상제는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

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

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36)하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해원과 보원의 길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해원’과 ‘상생’은 후천시대 인간이 살아가야할 

정도(正道)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전개될 인간 대 

포스트휴먼의 관계는 그 갈등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비판하는 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원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가는 것

이 바람직한 종교인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

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새로운 인간의 출현에 종교인들이 적극적

으로 목소리를 내어, 해원과 상생 그리고 인존의 방향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휴먼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를 앞

두고 ‘해원상생’의 이념을 중심으로 하여 대순진리회 교리의 재해석과 

그 지평을 확대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먼시대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

36) 전경, 공사 1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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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으며, 종교계에 있어서도 그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

순진리회 또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특징은 ‘모호성’에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효과로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삶의 편의성과 안전한 생활환

경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양극화 심화, 분쟁증가, 개인정보 

유출, 인간 소외 등”의 ‘역기능’도 지적되고 있다. 또 포스트 휴먼시대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인간과 비인간

의 경계를 해소할 새로운 이념의 필요성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증산 상제는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가 ‘인존(人尊)시대’라고 밝혀주

었다. 이는 기술 과학의 혁명을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통어하며 인

간을 위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

식’을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식기반사회’에서 발생하였던 

‘인간소외’와 ‘양극화 심화’ 및 ‘환경파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입

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대안을 제안해줄 종교적 역

할이 새롭게 대두된다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4대 종지 가운데 하나인 ‘해원상생’은 이제 한국사회

의 보편적인 이념으로 정착되었다. 원한과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고, 

대립이 아닌 상생과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념은 보편적 도덕원리

로서 정당성을 확인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원상생의 이념이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종단적이나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역시 철저하게 

‘지식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결코 거역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인류의 번영과 행복,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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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심화, 인간의 정체성의 상실, 분쟁증가, 개인정보 유출, 인간 소외, 

직업상실 등의 ‘역기능’이 출현하면서, 인간사회에는 또 다른 원한과 

대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하여 인존의 시대에 맞게 

인류의 행복을 증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대순진리회가 주장하는 ‘인존’과 ‘해원상생’은 여전히 중요한 

종교적 이념으로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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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김방룡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본격적인 도래를 앞두고 종교는 어떠

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순진리

회의 미래관’이란 종교 신앙적 차원에서 증산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하여 

도래할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고 전망하는 사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종교의 존립근거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새롭게 교리를 재

해석하여 시대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은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는 ‘인존(人尊)시대’라고 밝혀주었다. 

이는 기술 과학의 혁명을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통어하며 인간을 

위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식’을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식기반사회’에서 발생하였던 ‘인간

소외’와 ‘양극화 심화’ 및 ‘환경파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입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대안을 제안해줄 종교적 역할이 

새롭게 대두된다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순진리회의 4대 종지 가운데 하나인 ‘해원상생’의 이

념이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해

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으며, 크게 세 가지의 연구를 진행

하였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종지와 그 가운데 해원상생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염두에 두고 그 

보편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밝혔다.

둘째, 종교학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외와 갈등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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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더불어 노동에서의 인간소외, 인

간의 정체성 혼란, 인간 대 포스트휴먼의 갈등 등을 다루었다.

셋째, 해원상생의 원리를 통한 소외와 갈등의 치유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 두 번째 작업을 통하여 드러난 소외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

한 해원상생의 이념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시

대의 대순종학의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대순진리회, 증산, 해원상생, 4차 산업혁명, 포스트 휴먼, 지혜기반, 

지식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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